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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안전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동시에!

- 산림청, 2025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60곳 조성 추진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동시에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통학로 주변의 보도 및 자투리 공간

에 숲을 조성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어린

이들에게 통학 중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계절

별 꽃피는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매년 50~80곳 규모로 추진해 2024년까지 전국에 279개소

가 조성됐으며, 올해도 60곳에 122억 원을 들여 도시미관 개선 효과와 함

께 도심 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안심 그린숲과 같은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 3~7℃ 낮추

고 습도는 9~23% 상승하는 기후조절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도시숲에 심

어진 큰 나무들은 10데시벨(db)의 소음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미세먼

지 25.6%, 초미세먼지 40.9%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숲을 15분간 

바라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와 혈압이 각각 15.8%, 

2.1% 감소하는 휴식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녀안심 그린숲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탄소중립, 교통안전, 어린이 건강 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가진 도시숲”

이라며,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 생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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